
3단원
∙CFC에 의해 오존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CL은 촉매로 작용한다.

∙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는 감소한다.
(반사율 증가로 덜 흡수하게 되니 방출도 덜 하게 된다.)

∙NO -> NO2 -> 03순으로 농도가 최고점을 찍는다.
(보너스로 O3(오존)은 2차 오염물질이다.)

∙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 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 탄소이다.

∙다른 요인의 변화 없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.

∙태양 복사 = 단파 복사(가시광선)// 지구 복사, 대기 복사 = 장파 복사(적외선)

∙산성비는 ph 5.6미만의 산성을 띄는 비를 말한다.
(오염되지 않은 비는 이산화 탄소가 녹아 있어 pH 5.6 ~ 6.5정도의 약 산성비를 띈다.)

∙CO2는 기체상 오염물질이다.

∙토양오염은 급성적인 피해보다 만성적인 피해가 크다.

∙육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쓰레기, 생활 페수 등에 의한 오염은 해양의 연안이 심하다.

∙우주 안개 분무기는 우주쓰레기의 속도를 감소시켜 궤도를 변경시킨다.



∙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는 대체로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.

∙지구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다면 표층 순환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일어날 것이다.

∙변환단층 - 맨틀 상승부 x, 맨틀 하강부x

∙쿠로시오 해류, 북태평양 해류, 캘리포니아 해류, 북적도 해류 - 아열대 순환 o, 열대 순환x

∙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유라시아 판에 위치
(우리나라- 유라시아판, 일본- 태평양판이 아니야)

∙열점 -> 새로운 해양판 생성X

∙남해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연중 수온의 변화가 작아 양식업에 유리하다.



2단원
∙P파는 액체인 매질을 통과할 수 있다.
(S파는 고체만 됨. S파-Solid(고체) 이렇게 외우기)

∙용오름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다.
(용오름은 상공과 지표 부근의 큰 기온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 현상이다.)

∙내부 구조를 변형 시키는 사태는 포행과 흐름이 있다.
(속도는 당연히 흐름이 포행보다 빠르죠.)

∙내부 구조를 변형 시키지 않는 사태는 미끄러짐과 함몰이 있다.

∙현무암, 안산암, 유문암은 모두 식어서 화산암이 된다.
(지표 밖으로 나와서 식으므로)

∙화산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다.

∙박리 작용의 주요 원인은 압력 감소이다.
(물의 동결작용 X)

∙천지의 물은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폭발력을 증가시킨다.
(수증기압 머시기 머시기)

∙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진다.
(이 외에도 퇴적물의 나이는 많아진다. 같이 암기)

∙보크사이트가 농지된 것은 퇴적 광상에 해당한다.

∙정장석 -> 고령토는 온대 지방 고령토 -> 보크사이트는 열대 지방에서 잘 일어난다.

∙지진 해일은 해안에 접근할수록 속도는 느려진다.
(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.. 이 외에도 파장이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진다는 사실)

∙겨울철에 중국과 몽골에 눈이 많이 내릴수록 황사의 발생 빈도는 감소한다.
(눈이 모래의 점성을 높여서 황사 발생 빈도를 감소시킴)

∙기압이 가장 낮지만 풍속이 가장 강하다면 태풍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것이다.

∙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수온은 낮아진다.
(이유는 뭐였더라.. 태풍이 지나가며 태풍 부근의 해수면은 높아짐 그래서 다른 쪽으로 표층 물이 이동함. 따라서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아
래의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게 되어 수온이 낮아진다. 라고 이해하셈)

∙만조시간에 태풍이 해안에 도착하면 해일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진다.
(가득찰 만.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태풍이 와? 피해 장난 아니겠는 걸..)

∙뇌우의 형성단계에서 구름 내부의 온도는 같은 높이의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높다.
(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 있겠지.)

∙등수온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수온의 차이가 크다.



∙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변성암 위에 중생대의 화성암(섬록암)이 봉우리를 이룬다.
(포만한 예평 출제)

∙마이산은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성층이다.
(칠성팀 모의고사 출제)

∙당처물동굴(용암동굴)에서도 종유석, 석순, 석주 등이 나타난다.
(석회동굴에 있는 것만 종유석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다.)

∙해식 절벽, 동굴과 같은 곳은 침식 작용이 우세한 곶에서 석영모래, 자갈해안과 같은 곳은 퇴적 작용이 우세한 
만에서 형성된다.

∙공룡발자국은 육성층이다.

∙전북 부안군의 격포리 해안에서는 퇴적암이 형성된 후 지층이 융기하였다.

∙조력에너지와 지구내부에너지를 합한 양은 지구계 에너지의 30%가 되지 않는다.

∙운모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.



1단원
∙광물 입자의 크기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크다.
(화강암은 식을 시간이 충분하니 결정의 크기가 크다. 하지만 급하게 식는 현무암은 식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.)

∙흑연과 석영은 비금속 광물이다.

∙제주도 수월봉의 줄무늬는 용암이 흘러 생성된 것이 아니다.
(단지 퇴적되어 생긴 것)

∙점토 광물과 산화철이 많은 층은 심토이다.

∙마이산의 타포니는 북쪽보다 남쪽이 많다.
(칠성 모의고사에 출제하려다가 안한 선지입니다.)

∙햇빛과 태양 전지판이 수직일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.

∙태양 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이다.
(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아님.)

∙해안 단구 -> 융기의 증거(16/9평 출제)
(이게 9평에 출제되었으니 수능에선 침강의 증거가....)

∙리아스식 해안, 다도해 -> 침강의 증거

∙고체 상태의 물(빙하)는 수권이다.

∙금성의 평균 표면 온도가 수권의 평균 표면 온도보다 높다.

∙내핵의 밀도가 외핵의 밀도보다 큰 주된 이유는 압력이 높기 때문이다.

∙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은 것은 아니다.

∙우라늄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
∙우리나라에 수자원에 있어서 지하수>하천수 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하천수>지하수이다.

∙망가니즈 단괴는 퇴적물의 공급이 활발한 곳에서 잘 성장하지 않는다.
(퇴적 작용이 활발한 대륙붕과 같은 곳에서는 망가니즈 단괴 발견 못함)

∙파력에너지, 조력에너지 모두 해양 에너지이다.

∙정장석이 화학정 풍화를 받아 고령토가 된다.

∙지하수에도 담수와 염수가 있는데 지하수 염수가 더 많다.

∙화성암은 대부분 중생대에 형성되었다.

∙사구, 석호, 해안 단구는 동해안에 잘 발달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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